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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K-클래식의 미래를 만나다! 

인천시향의 <클래식 나우Ⅱ. 김유빈편>

- 인천시립교향악단 & 플루티스트 김유빈 -

○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3월 12일(금) 오후 7시30분에 인천시립

교향악단의 2021년 첫 번째 정기연주회 <클래식 나우Ⅱ>가 개최된다고 

밝혔다. 

○ <클래식 나우>는 현재 한국의 클래식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

있는 젊은 연주자들을 선정하여 현 시점을 조망하고 밝은 미래를 

점쳐볼 수 있는 기획이다. 

○ 작년 4월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에 이어 이번 무대에서는 베를린 

콘체르트 하우스 오케스트라 최연소 종신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

플루티스트 김유빈과 인천시립교향악단이 호흡을 맞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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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김유빈이 연주할 라이네케의 플루트 협주곡은 90년 앞서 작곡된 

메르카단테의 협주곡 이후 최고의 플루트 협주곡으로 손꼽힌다. 

그는 비엔나의 음악뿐만 아니라 멘델스존과 슈만 그리고 브람스에 

영향을 받았는데, 그것이 잘 드러난 곡이 바로 이 협주곡이다. 

○ 또한 19세기 낭만파의 음악적 언어를 근거로 멜로디와 화성이 풍부

하고 예리하며 다양한 감각적인 테크닉을 뽐낼 수 있는 작품으로 

플루티스트 김유빈의 화려한 기교와 음악성이 잘 녹아들어가 아름다운 

봄밤의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.

 

○ 프로그램 전체 구성도 2021년 첫 정기연주회에 걸맞게 매우 흥미롭다. 

연주회의 시작을 여는 로자문데 서곡은 독일 출신의 여류작가 헬미나 

폰 헤치가 쓴 연극의 부수 음악으로 작곡된 것이다. 슈베르트 특유의 

아름다운 선율들이 연속되며 봄 내음을 부른다. 

○ 연주회의 후반부는 스코틀랜드의 광활한 풍경을 그린 멘델스존의 

교향곡 3번 ‘스코틀랜드’가 연주된다. 멘델스존은 1829년 처음 

스코틀랜드 홀리로드 궁을 방문했을 때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신비

로운 1악장을 작곡하였다. 그 후  1842년에야 이 작품을 완성하였

으며, 그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완성한 교향곡으로 알려져 있다. 

○ 멘델스존은 네 악장을 중단 없이 연주해야 한다고 생각해 각 주제를 

서로 밀접하게 연결시켰다. 1악장과 4악장이 스코틀랜드의 대기를 

감도는 어두운 분위기와 전사의 면모를 그렸다면, 경쾌한 스케르초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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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력과 에너지로 충만하고 특히 3악장은 그의 재능을 최대한 살려 

가장 감미로운 선율을 만들었다. 

○ <클래식 나우Ⅱ. 김유빈편>은 객석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인천문화

예술회관 대공연장 객석의 30%인 400석만 예매 오픈 한다. 또한 

이번 연주는 녹화가 병행되며 방송은 3. 25.(목) 01:00 <KBS 중계석>을 

통해 방영이 예정되어 있다. 

문의) 인천시립교향악단 032-438-7772

▣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92회 정기연주회 <클래식 나우Ⅱ. 김유빈편>

 ○ 일    시 : 2021년 3월 12일(금) 오후 7시 30분

 ○ 장    소 :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

 ○ 관 람 료 : R석 1만원, S석 7천원

 ○ 관람연령 : 8세 이상

 ○ 공연문의 : 인천시립교향악단 032-438-7772

 ○ 주최/주관 : 인천광역시 / 인천시립교향악단

<붙임> 연주회 관련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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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연주회 관련 사진 >

인천시립교향악단 

392회 정기연주회 포스터
플루티스트 김유빈

인천시립교향악단


